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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색미 품종의 영추출물이 발아에 미치는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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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벼 종자의 발아 및 출아는 종자크기 및 무게와 종자활력 등에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초기 종자 활력정도는 입모, 

수량 등과 상관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색벼는 등숙률이 낮고, 천립중이 가벼운 품종이 많아 상자육묘에서 일반벼

와 동일 육묘기술을 적용 시 출아가 불량하여 입모에 실패할 우려가 있어 안전한 육묘를 위해서는 최적발아 및 출아 

조건의 설정이 필요하다.

본 실험은 유색미중 기능성 함량이 높은 유색미 품종의 발아특성을 평가하여 발아과정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색미의 

기능성 색소물질이 발아억제에 관여하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일반미 2품종(효원6호, 골든퀸3호), 흑자미 3품종(슈퍼자미2호, 흑진주, 흑남) 및 적미 2품종 (적진주, 슈퍼홍미)에 대하

여 품종별 비중분포를 조사하고, 비중별 발아율과 발아세, 평균발아일 수를 조사하였고, 발아시 일반미와 유색미의 현미

추출물과 영추출물을 처리하여 발아율과 발아세, 평균발아일수를 조사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미 품종의 종자는 비중이 대부분 1.13 이상이었으나, 흑자미 품종의 종자는 비중이 대부분 1.00∼1.13에 분포하였으

며, 모든 품종에서 비중 1.0 이하의 종자는 발아율, 발아세는 유의하게 낮았으며, 평균 발아일수는 길게 나타났다. 비중 

1.0이상에서는 발아율은 비중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발아세와 평균발아일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효원 6호의 발아과정에서 유색미와 일반미의 영추출물과 현미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평균발아일수가 유의하게 길어져 

발아속도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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